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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은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을까.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내가 먼

저 말문을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고, 누군가 말이 없으면 불편해하며 그 공백을 채우려 애써왔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음을, 이번 특강 <침묵으로도 가능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마

주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물왕저수지' 

시를 통해 표현된 발효의 침묵은 내 마음속 오래된 슬픔과 분노, 부끄러움을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썩은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보다, 스스로와 침묵 속에서 소화해내는 태도야말로 내가 지금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강 중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는다. 나는 내 이야기만 전하려고 했지, 정

작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내가 말을 멈췄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감정의 떨림, 상대의 속마음, 우리 사이의 거리감. 이처럼 침묵은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인

식하게 하며,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섬세한 배려의 시작점이 된다.

또한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라는 조언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말보다 더 큰 영향력

을 지닌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강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친구, 가족, 동

료들과의 갈등 대부분도 결국은 말을 줄이지 못해 생겨났음을 떠올렸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도, 조언도, 반박도 잠시 접어두고 그저 귀를 열어두는 태도를 갖고자 한다.

이 특강은 단순히 소통에 대한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

이었다. 침묵 수행, 침묵 대화, 비움의 태도 등 모든 개념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말이 너무 

많았기에 때로는 관계가 무너졌고, 침묵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순간들이 떠

올랐다.

앞으로 나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의 여백 속에서 

타인의 감정과 나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통’의 

시작이고, 인간다운 관계의 회복이 아닐까.

이번 특강은 내게 있어서 소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경험이었다. 말하지 않는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이제

는 그 선물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이다.


